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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많은 프리랜서, 1인 사업자에게
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!

-‘회복과 성장의 마중물’ 새 정부 추경 통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원 확대

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.(총 예산 : 346억원)

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
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*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
사업이다. 특고 · 프리랜서,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.
  * 1인 사업자, 특고·프리랜서,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(피보험단위기간 180일) 미충족자, 

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

 올해는 11,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
이었으나,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0,420명에 
대해 지원(88.4%)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었다. 
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,515명을 
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. 이는 출산으로 인한 
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 · 취지에 맞게 출산 
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.
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“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
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
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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